
불안, 굴레 (가제) 지정대본 
 

**S#3. 연세대 내부 카페** 

 

 서은은 남사친인 건우에게 전화를 걸고 본인의 위치를 알려준다.  

건우 잠시 뒤 뒤에서 서은의 볼에 차가운 커피를 가져다 대며 본인이 도착함을 알림. 처음부터 

장난기 넘치는 둘.  

 

서은: 아 뭐야!!  

건우: 커피 사달라며! (앉는다) 

서은: 어으 진짜… 별로야 별로.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!  

건우: 아.. 배고파 (손으로 머리 만지며) 

 

서은 건우의 반지 손가락을 본다. 

 

서은: 야 아직도 거기에 반지 끼고 다녀?  내가 거기다 끼지 말라 했잖아! 그니까 다 여친있는줄 

알잖아 바보야 (못 말린다는 듯) 

건우: 아니 패션이야 패션. 압구정 가 봐 다섯 손가락 다 낀애들도 있어. 그리고 다른 쪽도 꼈으

니까 된 거 아냐? 

서은: 으이구 넌 뭘 몰라~ 내가 여소라도 해줄까? 

건우: 참나 친구라곤 나밖에 없는 애가 뭔 수로? 좀 받고 싶다 나도 좀. 

서은: 소개팅 나가도 까일 거잖아!! 하여간 이 연애세포 다 죽어서 이거.. (건우 얼굴 꼬집으며) 반

반한 얼굴은 뒀다가 그냥 중고로 팔아라 그냥 

건우: 뭐?! 너가 할말이야? 우리 서은이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~? ㅋㅋㅋ ‘’3년째 책이랑만 연애

하는 애가?’’  

서은: 아으 쫌!  

건우: 공부는? 좀 어때? 

서은: 오 맞아 맞아. 안그래도 내 사물함에 다이어리가 있었다? 근데 그사람도 CPA를 했던 사람

이더라구. 

건우: 아이고~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 하나 더 있었네ㅋㅋㅋ 근데? 

서은: 웅웅! 딱 봐도 1차 끝나고 시험 그만 둔 사람 같더라. 2월에 시험 접고 그냥 버리고 간 거지. 

어어. 1차가 2월 말이거든. 1차를 못 넘었나봐~  

나도 시작한지 두 달 조금 넘었으니까 쫌 재수없긴 한데~ 반면교사삼아서 열심히 해봐야지.  에

헤! 

건우: 그래 넌 잘해봐라~ 아 배고프다. 밥먹으러 가자 이제 

 

건우의 오묘한 표정. 

 



 

--암전— 

 

**S#10. 연세대 내 학생식당 or 벤치**   

 

건우   그래서, 다 버렸다고? (살짝 놀란 표정) 

  

유진이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물며 서은에게 묻는다. 

  

서은  응, 다 버렸어. 일 년도 더 넘어서 계속 놔두고 있다간 민폐 같아서. 그 주인은 도대체 뭘 

하길래 아직도 찾으러 안 오는 걸까? 그럴 정도로 시험에 정 떨어진 거면 좀 안타깝네. (아이스 

아메리카노를 빨대로 한 입 쪽 들이키며) 

  

건우가 주저하며 말문을 떼지 못한다. 

  

건우   음… 서은아 그… 

  

서은   왜?? 

  

건우   내가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.. 그 사물함 네가 4년째 쓰고 있는 사물함이잖아 . 

서은   무슨 소리야 장난 치지마 ㅋㅋㅋㅋ 나 여기 작년 3월부터 썼어! 시험공부도 2년도 안 됐

는데 무슨 소리야 (살짝 장난치듯 짜증내며)  

  

건우  네가 말하는 그 다이어리 나랑 같이 가서 산 거야 2019년에. 그 때 너 시험 공부 시작한다

고 새해 기념으로 연남동으로 데이트 가서 샀던 거잖아. 기억 안 나? 

  

서은 (표정이 일그러지며) 나 재밌게 해주려는 건 알겠는데 진짜 재미없는 거 알아? 할 말이 있고 

못 할 말이 있지 무슨 이런 장난을 치니? 그리고. 데이트? 뭔 소리야…ㅋㅋㅋㅋㅋ (어이없어하며)  

  

건우 (절박한 표정으로) 내가 말했잖아. 이제라도 새 출발 할 수 있다고. Cpa 1차 3-4년 준비했으

면 금융공기업 필기쯤이야 껌이라니까? 나 믿고 준비 시작하자. 우리 사귀기 시작하고 4년이라고 

4년… 너 공부한다고 나 버리고 네가 점점 망가져 가도, 나 너 힘들어보여서 다 참고 옆에서 지켜

만 봤어. 이 구질구질한 다이어리 본지 4년 됐다고 … 

 

      네가 진짜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 못 알아보고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에 대한 고민들어주

는거 이제 못하겠다고 난.   나 너 무너져가는 모습 보면 너무 절망적이고 무력해져 내가 아무것

도 못 해준 거 같아서… 

  

 



서은의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표정과 함께 건우의 말이 오버랩된다. 서은의 표정이 클로즈업되며 

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킨다. 

  

건우  나랑 심리상담이나 정신과에 상담 받으러 가자. 응? 이대로 두면 더 심해져 내가 일부러 

네가 싫어할까봐 말 안했는데… 

  

  

서은은 고개를 홱 돌린 뒤 도서관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긴다. 

  

건우  어?? 어디가?! 야 박서은 어디가!!!!!!!!! 


